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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제38회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 심사 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0년 제38회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_아동문학 부문

ㅇ 회의일시 : 2020. 10. 28.(수) 10:30

ㅇ 회의장소 : 나주 본관 소회의실(ZOOM 화상회의)

ㅇ 심사위원 : 강숙인, 김아정, 김준현, 손동연, 오세란, 임정연(6명)

  제38회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 아동문학 부문은 코비드-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개최되어 아쉽게도 대학로에 모두 모여 잔치를 치를 수 없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온라인으로 247편, 우편으로 18편이 응모되는 등 총 265편이 접수되어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잔치가 되었다. 심사위원들도 많은 수의 원고를 읽느라 힘들기는 했지만 

모처럼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귀한 

시간을 내어 원고를 접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 

  추첨을 통해 채택된 올해의 글제는 ‘달리기’ ‘머리카락’ ‘영화’ ‘이발소 그림’이었다. 

이 글감을 소재로 창작된 예심 작품들 중에는 흥미로운 작품들이 많았으며 온라인이

라고는 해도, 짧은 시간 내에 참신한 발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는 솜씨도 놀라

웠다. 한편 글제에서 누구나 떠올릴 법한 기시감이 느껴지는 아이디어나 이야기 전

개를 펼친 작품 혹은 아직 문장이 무르익지 못한 작품도 종종 발견되어 아쉬움을 남

겼다. 

  총 265편의 응모작 중에 본심에 올라 온 작품은 14편이었다. 이 중에서 가장 치열

하게 순위를 다툰 작품은 심사위원들에게 가장 많이 그리고 동일한 수의 추천을 받

은 최영희님의 「백발의 기수」와 안보라님의 「친구까지 삼십 센티」였다. 두 작품 모

두 ‘머리카락’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백발의 기수」가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외모

로 콤플렉스를 가진 소년이 춤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는 성장의 이야기라면, 「친구까

지 삼십 센티」는 머리카락이 인연이 되어 같은 반 친구와 우정을 나누게 되는 여자 

어린이들의 이야기였다. 한 작품은 생동감 넘치는 춤의 묘사가 탁월했고 다른 작품

은 찬찬히 친구의 마음을 보듬어가는 심리 묘사가 돋보였다. 글제만 같을 뿐 주인공

의 성별도, 읽은 후의 느낌도, 글에서 느껴지는 숨결도 달랐지만 두 작품 모두 탁월

한 작품이라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팽팽한 심사 끝에 심사위원들은 두 작품을 공

동 장원으로 선정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어쩌면 예심의 원고 수가 늘어난 만큼 뛰어

난 작품도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 작품 이외에도 장려상과 입선을 받은 작품도 오래 기억에 남을 작품이 많았다. 

특별한 주인공들을 만나게 해준 장려상과 입선 수상자들에게도 감사와 축하인사를 

보내 드린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총 10편의 수상 작품 중에 동화가 8편인데 비하

여 동시는 2편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동시가 쓰기 어렵다는 뜻이기에 선택된 두 편

의 동시가 더욱 귀하다. 더불어 동시 창작에 매진하는 모든 분들에게 새삼 경의와 

존경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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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심사의 글제에는 ‘달리기’가 들어 있어 달리기하는 동시와 동화를 많이 읽었

다. 이야기 속에는 달리기에서 이기고 싶은 어린이도, 이기려는 찰나에 넘어진 친구

를 돌아보는 어린이도, 피곤한 인생 달리기를 하는 어른도 있었다. 마로니에여성백일

장도 올해의 달리기가 끝난 셈이니, 이제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박수를 칠 때이다. 

이긴 사람에게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수상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운동

화 끈을 조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 달리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